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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8:00 	 조식 및 등록

  8:50 	 환영사

  9:00 	 기조연설

  9:30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PEF의 역할 

	 지난 몇년간 국내외 PEF들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
나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정부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국내 자산에 대한 국내는 물론 해외 PEF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
는 중이다. 한국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재벌들이 비핵
심 자산을 처분하면서, PEF들의 한국 내 투자 속도가 가속화될 것
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현 구조조정 과정에서 PEF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패널들이 토론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자산이 PEF의 투자에 적합한가?
	 	 최근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러한 정책들이 향후 

한국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	 경제 침체 기간 동안 PEF들은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어떻게 관

리할 것인가?
	 	 해외 PEF들이 한국 시장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10:30 	 커피 /티 네트워킹 휴식시간

  11:00 	 미드 마켓(Mid-market)에서의 바이아웃(buyouts)  
투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스타 박지성처럼, 국내 미드 마켓은 그
동안 PEF들에게 좋은 투자 대상이 되어 왔다. 헤드라인을 장식하
는 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낳는 거래가 지속되었던 것
이다. 최근의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견 
기업들은, 그 해결책으로 PEF로의 경영권 매각 또는 투자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가 국내외 PEF들의 투자 증가
로 이어질 것인가? 패널들이 토론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미드 마켓 바이아웃: 2010년에 호황을 맞을 것인가?
	 	 미드 마켓 투자의 문제점 및 매력
	 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 주요 산업별 투자 매력도: 인프라, 부동

산, 조선, 자동차 산업

  12:00 	 기조연설

  12:30 	 오찬  

	 기조 연설

  14:00 	 새로운 투자 영역들의 등장

	 국내에서 PEF 환경은 지난 한해 동안 급속하게 변화했다. 전통
적인 PEF의 투자 영역인 벤처 캐피탈, 성장 자금 투자(Growth 
capital), 바이아웃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영역들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특히, 메자닌 투자(mezzanine capital) 펀드들은 상대적
으로 리스크가 낮은 특성 때문에 무한책임사원(LP)들로부터 많은 
약정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LP들이 대안 투자에 대한 자산 할당

을 늘리면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 또한 그 관심이 높아진 상태
다.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할 신규 투자 영역은 아래와 같다.

	 	 특수 상황 투자(Special situations), 부실 채권 투자 
	 	 메자닌 파이낸싱
	 	 인프라, 부동산 

  14:45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의 밸류에이션
(valuation)도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이 오히려 국내 PEF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
포르나 일본과 같이 더 개발된 시장에 비해서는 리스크 프리미엄
이 높기는 하지만, 중국 및 인도에서 고성장,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국내 PEF들은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외 투자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패널들은 다음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와 전망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아시아 공룡: 중국 및 인도
	 	 일본
	 	 동남아시아

  15:30 	 커피 /티 네트워킹 휴식시간

  16:00 	 한국의 벤처 캐피탈 : 초기 단계 투자를 넘어서 

	 전세계 벤처 캐피탈 산업은 그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빠져 있
는 상태다. 최근 벤처 캐피탈들은 성장 자금 투자(Growth capital)로 
투자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또 많은 벤
처 캐피탈들은 중국 및 인도를 포함하여 투자할 기술을 탐색하는 
국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LED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이끌어온 한국의 매력도를 떨어뜨
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 기반이 더욱 집중되면서 그 결과 
한국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패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내 벤처 캐피탈들의 펀딩 기회
	 	 성장 자금 투자(Growth capital)에 있어 벤처 캐피탈의 강점
   	 	 청정기술(Cleantech)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16:45 	 한국 LP의 세계화 

	 전통적으로 국내 LP들은 해외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
해 왔다. 최근까지 해외 PEF에 투자한 국내 LP가 거의 없었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LP들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고, 해외 대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LP들은 바이아웃이 가능한 시장으로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외 LP 패널들이 이와 관련
하여 논의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	 LP관점: 국내 vs. 해외 PEF에 대한 비교
	 	 해외 PEF이 국내 LP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	 국내에서 해외 LP들의 기회

  17:45 	 컨퍼런스 종료

  18:00 	 칵테일 리셉션

프로그램



/ Booking Details

등록비에는 1일간의 모든 컨퍼런스 비용,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1일), 저녁 리셉션 외 모든 컨퍼런스 문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JUN

	 조기등록	 US$795 / HK$6,200	 2009년 8월 21일 이전

	 일반등록	 US$895 / HK$6,980	 2009년 8월 21일 이후

	 한국 거주인 전용	 US$695 / HK$5,420

/ 장소 / 수용인원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47-7 우편번호 140 738
연락처: 이 기연, 컨벤션 서비스 대리
전화: +(82) 2 799 8472    팩스: +(82) 2 798 1605
이메일: ki_yeon.lee@hyatt.com / selrs-rsvn@hyatt.com  

객실 준비:
AVCJ 포럼 참가자를 위해 특별 요금으로 한정된 수의 객실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2009 AVCJ 사모투자 & 벤처 포럼 참가자임을 증명해주시
면, 본 특별 요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랜드킹:           일박 210,000원 
(상기 요금은 객실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사수수료 및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약 취소: 예약을 취소하시려면 호텔로 직접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착 예정일로
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취소 통지는 필수이며, 지정 시간 이후에 예약 취소를 하거나 
예약하신 기간 동안 체크인 하지 않으실 경우 (“NO SHOW”), 호텔 측에서 “예약 부도 
(NO SHOW)” 위약금을 고객님의 신용카드로 자동 청구해 드립니다.

예약-객실수 	                      투숙일수

호칭 (Mr/ Mrs/ Ms) 	

회사명

이메일

전화	 팩스 

도착일	 항공편	 시간 

출발일	 항공편	 시간 

신용카드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지인 성명

서 명 

아래 양식을 우편/팩스를 이용 호텔로 직접 보내주세요. 

이 브로셔에 있는 모든 정보는 인쇄시점 기준의 자료입니다.예기치않은 상황으로 인해 이 컨퍼런스의 주최사는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지인 성명	 	 서  명

/ 등록비 결제방식

등록 취소/환불 조건: 등록 취소는 2009년 9월 3일 이전에 문서로 접수된 요청에 한하여 유효하며, 미화300불(또는 상당액)의 취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3일 이후에 접수된 취소건에 대해서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침은 사전 보증 의무와 컨퍼런스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 확정: 등록은 결제를 하여야 확정될 수 있으며, 공식참가자 리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2009년 9월 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수표 (수취인: AVCJ Group Ltd.)
	 현금이체 (HSBC, One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계좌번호 004-502-118953-001) 

	 (스위프트 코드: HSBCHK HHH KH) 모든 은행 수수료는 선불임. 전신환용 전표 복사본을 팩스로 [+ (852) 3411-4999 혹은 +(852) 3411-4948] 보내주십시오.
	  신용카드 결제: (US$/HK$)	   비자	   마스터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단,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5%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 등록 정보
귀하의 세부 정보를 굵은 활자체(BLOCK CAPITALS)로 된 아래 기재란에 기입하시거나 귀하의 명함을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칭 (Mr/ Mrs/ Ms)      성명	 성함	

직업/직책	 	

회사명	

주소	

도시	 국가	 우편번호

전화	 팩스	

이메일

아래 항목에 “3” 표시를 하십시오.

저는 9월 17일 (목) 18:00에 열리는 칵테일 리셉션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리젠시 룸 로비)	  예               아니오 
무료 구독권을 신청하십시오.	   AVCJ 	   Private Equity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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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등록하기
AVCJ Group Limited
20th Floor, Tower 2,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전화: +(852) 3411 4900    팩스: +(852) 3411 4999
이메일: AVCJforums@incisivemedia.com
웹사이트: www.avcjkorea.com


